




<컨슈머워치 세미나>
새정부에 바란다!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 세미나 개요
  o 일  시: 2022년 3월 28일 (월) 오전 10시

  o 장  소: 산림비전센터 열림홀

  o 주  최: 컨슈머워치

  o 사  회: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 프로그램

구 분 시 간 내 용

개 회 10:00-10:15
- 내빈 소개 및 개회 선언
: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발제1 10:15-10:30
- 단통법 폐지: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
「단말기 유통법상 유통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제2 10:30-10:45
- 도서정가제 폐지: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폐지해야」

발제3 10:45-11:00
- 복합쇼핑몰 및 대형마트 규제 폐지: 김영갑 한양

사이버대 교수
「복합쇼핑몰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종합 정리 

및 폐회
11:00-11:20

- 종합정리 및 폐회
: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 상기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ㅣ세미나 자료ㅣ

소비자선택권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폐지해야

                                    발제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소비자 선택권 제한하는 도서정가제 폐지해야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도서정가제란 출판사에서 내놓은 정가대로 책을 팔도록 정부가 강제한 제도로써, 2003

년 2월부터 출판 및 인쇄진흥법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특히 지난 2014년 11월 모든 도

서를 종류에 관계없이 정가의 최대 15% 안에서만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어 시행되

어왔다. 

도서정가제는 도서를 구입할 소비자에 대한 고려가 빠져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는 문화

상품과 출판 생태계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서정가제를 시행했지만 이것은 공급자의 입장

만 고려한 것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출판사와 서점의 가격 담합을 허용해준 셈이다. 

소비자는 읽고 싶은 책을 가격비교를 통해 보다 저렴하게 구매하여 읽을 권리가 있는

데, 선택할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가격 상승률 더 높아져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도서가격은 14,929원에서 17,116원으로 상

승했다. 평균 상승률은 1.5%로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2%를 웃도는 수치다. 반면 

도서정가제 이전인 1995년~2004년의 평균 도서가격 상승률은 2.9%였고, 당시 물가 상

승률은 3.8% 수준이었다. 도서정가제 전후를 비교해 보면, 제도시행 이후 도서가격 상

승폭이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도서정가제 이후 도서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 %)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평균

평균
가격 14,929 17,007 16,091 16,347 16,486 16,420 17,116 16,342 

도서가격
상승률 -4.5 13.9 -5.4 1.6 0.9 -0.4 4.2 1.5 

물가
상승률 0.7 1 1.9 1.5 0.4 0.5 2.5 1.2 

*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청



<표2> 도서정가제 이전 도서가격 변화 추이

(단위: 원, %)

<그림 1> 도서정가제 전후 도서가격 비교

(단위: %)

‘책통법’, 외면하는 소비자, 위축되는 시장

이전보다 높아진 부담스러운 가격으로 인해 도서 구입비를 줄이고 도서정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중고거래를 늘렸다. 국민청원에서는 도서정가제를 폐지하자는 동의가 20만 

명이 넘기도 하였다.  

도서정가제로 출판사, 서점의 상황도 나빠졌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매년 발간하는 출판

시장 통계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86개의 출판사가 5조 5,010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했

었으나 제도 시행 직후인 2015년에는 73개, 5조 2,184억 원,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평균

평균
가격 9,087 9,607 9,910 9,610 10,268 10,351 11,959 10,975 10,777 10,283 

도서가격
상승률 7.0 5.7 3.2 -3.0 6.8 0.8 15.5 -8.2 -1.8 2.9 

물가
상승률 4.9 4.4 7.5 0.8 2.3 4.1 2.8 3.5 3.6 3.8 

*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통계청



통계를 보면 78개 출판사가 약 4조 8,08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해 전체 시장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도서정가제가 대형 출판사뿐 아니라 소형출판사의 활발한 출판 활성화로 경영이 

더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출판초기 가격할인행사나 사은품 행사 등으로 소비자

의 관심을 끄는 마케팅을 하기 어렵다 보니, 오히려 소형출판사들의 판매 부진으로 이

어졌다. 

도서유통시장의 상황도 비슷하다. 전국 서점조합연합회의 자료를 보면 2011년 2,577개

였던 전국 서점의 숫자는 2019년 기준 1,976개로 계속 해서 줄고 있는 추세다. 

<그림 2> 전국 서점 수 현황

*자료: 서울신문

도서출판 시장에도 소비자 중심 정책 필요해 

도서정가제는 도서시장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 

대형출판사 때문에 소형출판사가 어렵고, 대형서점, 온라인 서점 때문에 동네서점, 골목

상권이 위축된다는 전제하에 설계된 제도다. 출판시장, 도서유통시장 내에서의 경쟁만 

고려한 결과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책을 사보지 않는다. 소비자가 줄고 있는 시장이라는 의미이다. 가

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를 보면 2014년 1만 5,165원이었으나, 2020년에는 1만 808원으

로 큰폭 하락했다. 독서 외에도 여러 가지 즐길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책을 

사보는 횟수도, 비용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가구당 문화지출오락비 통계를 봐도 마찬가지 결과다. 문화오락비가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절대금액과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2010년 가구당 문화오락비는 11만 427원

이었고,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였다.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인 2017년

에는 17만 4,693원을 기록해 큰폭으로 증가했으나, 도서지출 구입비의 경우 2만 1,902

원에서 11,850원으로 크게 줄었다. 

<그림 2> 가구당 월평균 도서구입비 추이

(단위: 원)

* 자료: 대한출판문화협회

<표 3> 가구당 문화오락 지출

(단위: 원, %)

문화오락비 문화오락비 비중 월평균 
서적구입비

2010 110,427 4.3 21,902

2011 113,174 4.1 19,893

2012 118,631 4.2 17,768

2013 121,720 4.3 16,878

2014 126,351 4.4 15,165 

2015 128,260 4.4 13,108 

2016 129,494 4.5 11,987 

2017 174,693 5.3 11,850 

2018 191,772 5.8 11,688 

2019 180,301 5.4 10,625 

2020 139,539 4.3 10,803 



즉, 출판사와 서점의 경쟁상대는 경쟁 출판사, 경쟁 서점만이 아니었다. 넷플릭스, 게임, 

유튜브, TV프로그램, 복합쇼핑몰 등등 소비자들의 여가시간을 차지하는 모든 것들이 경

쟁 상대라고 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도서가격을 상승시킨 ‘책통법’ 도서정가제는 오

히려 출판사, 서점의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결과만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변화하는 소비자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공급자인 출판사와 서점의 생존권만 고려한

다면 계속해서 소비자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출판사, 서점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문화오락 분야의 업체들과 경쟁한다는 각오로, 변화하는 시장에 생

존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아야 한다. 새 정부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는 도

서정가제 꼭 폐지되길 기대한다. 














